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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삶은 그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달

라진다고 합니다. 물이 많고 비옥한 땅에는 많은 종류의 생명이 풍

성하게 생육하여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사막이나

날씨가 추운 극지방과 같이 생명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모두 갖추고

비교적 풍부한 물과 순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새

생명이 돋아나고 여름의 푸르름과 가을의 풍성함,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는 겨울의 움츠림은 우리의 역동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는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이러한 환경의 고마움을 대부분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과

호소가 오염되고 도시의 공기가 탁해집니다. 산과 숲이 있던 자리에 도로가 뚫리고 도시가

생겨나고 공장이 들어섭니다. 우리는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터전을 스스로 허물고 있

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훼손이 계속된다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늘이

내려주신 축복 받은 땅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는 1963년 12월 24일에 설립된 이래 이제 4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

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잘 살게는 되었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환경관련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

니다. 우리 협회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우리의 값진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은 오늘을 살

아가는 우리만의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을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지

만, 우리는 물려받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니 좀 더 나은 상태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잘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

리의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단체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귀중한 자연환경을 지

키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자연환경은 길이 보전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미력하나마 국민 모두의 이러한 뜻을 모아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회장

류 재 근


